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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달팽이 (L’Escargot c. 1953)

앙리 마티스 (Henri Matisse 1869 - 1954)

종이에 구아슈 287 cm x 288 cm 

런던� 테이트� 모던� 갤러리

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는 말년에 암과 관절염으로 

고생했다. 통증이 너무 심해 붓을 들 수가 없어 그림 그

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.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으

며 육체적인 행위에 제한을 받았다. 노 화가는 그림을 

그리는 대신 오려 붙이기를 고안해냈다. 

조수들이 구아슈 물감으로 종이에 색칠을 하면 마티

스가 크기와 모양을 정해주고 그대로 오렸다. 그 다음

에는 큰 백지에 오려낸 색지조각들을 붙이는데, 마티스

가 침대에 누워 보면서 위치와 각도를 지시했다. 정해준 

위치에 조각들을 핀으로 고정하고 전체 구성이 완성되

면 그대로 본을 떠서 나중에 정확히 그 자리에 해당 색

지를 붙였다. 

런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 걸려있는 이 그림은 그렇게 

만들어진 작품이다. 마티스는 달팽이를 오래 관찰했고 

그 달팽이 모양으로 이 그림을 구성했다. 밝은 오렌지색

이 그림 전체를 둘러싼 가운데 색지 조각들이 달팽이 모

양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다. 

사이즈가 작지 않은 이 그림을 실제로 보았을 때 단순

한 구성에 밝고 고운 색채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어 마

치 경쾌한 음악을 듣는 듯했다. 그림 인생의 말년에 이

른 노 화가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

색채의 율동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선물같은 느낌의 그

림이었다. 

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현대미술품을 소장하는 미술관

이라 수많은 현대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. 시대의 

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작품이지만, 어쩐지 시간이 

갈수록 작품들이 어둡고 칙칙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

수 없었는데, 그 속에서 마티스의 이 달팽이 그림은 보

석같이 빛났다. 

작품들을 감상하다가 미술관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

검은 가죽 소파에 앉아 피곤한 다리를 쉬면서 마티스의 

달팽이를 오래도록 생각했다.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

늙고 병든 노 화가. 그러나 그의 비전에서 탄생한 너무

나 맑고 영롱한 작품. 

그것은 한 시대에 예술의 큰 획을 긋고 떠나간 마티스

가 인생을 바쁘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보

내는 명징한 메시지 같았다. 때로는 바쁜 걸음을 멈추고 

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면서 그 가는 길에 보이는 아름답

고 귀한 것을 즐기면서 살아보라고.  

 《김동백》  

▣ 인상주의

인상주의(impressionism)는 전통적인 회

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·색조·질감 자체

에 관심을 두는 미술 사조이다.[1] 인상주

의를 추구한 화가들을 인상파라고 하는

데, 이들은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

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

고,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하

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

로 기록하려 하였다. 1860년대 파리의 미

술가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. 인상주의라

는 이름은 클로드 모네의 유화 <인상, 해

돋이>(Impression, Sunrise)에서 비롯되었

는데, 비평가 루이 르로이가 <Le Chari-

vari>지에 기고한 비판에서 처음으로 쓰

였었다. 인상주의 미술은 인상주의 음악과 

인상주의 문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.

폴 세잔, 빈센트 반 고흐, 폴 고갱, 플란

스스코 고야 등이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

가이다.

미술 상식

▲ 클로드 모네의 <인상, 해돋이>


